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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4곳의 고택을 답사하고 기둥의 특징을 분석함과 아울러 기둥 부재 시료를 대상으로

광학현미경 기법을 사용하여 수종 식별을 실시하였다. 기둥은 직경(또는 한 변의 길이)과 배치 간격, 높이 등이

서로 관련성을 갖는데 기둥 사이의 간격에 따라 보통 기둥의 직경과 기둥의 길이를 기본단위로 하여 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수종 식별 결과 3곳의 고택에서는 침엽수 목재가, 1곳의 고택에서는 활엽수 목재가 확인되었다.

이중 활엽수 목재는 밤나무이고 침엽수 목재는 모두 소나무인 것으로 식별되었다. 전통적으로 목구조부재로 소

나무가 많이 사용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활엽수재도 구조용재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CT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species identification of post were carried out in four old traditional 
wooden frame houses in Cheongdo-gun. The diameter and height of post, and distance between 
posts are related with each other. It was considered that the traditional wooden frame houses 
wer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diameter and height of post as a basic dimension in distance 
between posts. Of the wood member samples obtained in the site, softwoods in three old houses 
and hardwoods in one old house were separated through light microscopy. The hardwoods were 
found to be Castanea crenata. and softwoods were all identified as Pinus densiflora.
Keywords : species identification, post, old traditional wooden fram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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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ont view of traditional old wooden frame houses of Woon-nam (A), Woon-kang (B), 
Seom-am (C), and Kim (D). 

1. 서  론

예로부터 이서(伊西), 대성(大成), 도주(道州) 등

으로 알려진 청도군은 삼한시대부터 이서국 등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이후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지명이 청도현과 청도군이 반복되면서 불

려오다가 조선시대에는 청도군 등으로 여러 차례 행

정지명이 바뀌었다. 이후 1949년 청도, 1979년 화양

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어 2읍 7면 212리로 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청도군, 2005). 특히 청도군에는 중

요 민속자료와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목조건

축이 다수 산재해 있어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답사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이 전통 목조

건축물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중후기에 지어진 건물

들로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관리적인 측

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특히 목

재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는 점에서 건축에 사용된 목재와 그 특성에 대한 파

악은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전까지는 활엽수의 사

용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었으나 고려시대 이후부터

는 참나무류를 위시한 활엽수재의 사용량이 줄어든

대신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었

다(박과 이, 2007). 특히 기둥은 건물의 수직하중을

지지하고 구조물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구조부재

인 동시에 기둥-보구조에서 기둥이 직접 외기에 노

출되므로 열화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빠를 수가 있

다. 이 경우 열화된 목재 기둥은 대체 부재로 교체하

여야 하는데 이때 해당 기둥의 수종 식별 결과는 유

지보수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특히 문화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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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ocation and construction era of old traditional wooden frame houses surveyed in this 
study

Name of house Construction era Cultural designation Location
Woon-nam Chosun

(1860 before and after) Cultural asset data 270 Sinji-ri, Geumcheon-myeon,
Cheongdo-gun, Gyeongsangbuk-do

Woon-kang Chosun 
(1809)

Important folklore 
data 106

Sinji-ri, Geumcheon-myeon, 
Cheongdo-gun, Gyeongsangbuk-do

Seom-am Chosun 
(1860 before and after) Cultural asset data 268 Sinji-ri, Geumcheon-myeon, 

Cheongdo-gun, Gyeongsangbuk-do
Kim Chosun 

(19C) 
Important folklore 

data 245
Imdang-ri, Geumcheon-myeon, 

Cheongdo-gun, Gyeongsangbuk-do

리시방서(문화재청, 2005)에서도 목재 수종 조사 시

육안 식별을 기준으로 하되 식별이 불가한 경우는

수종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부

분 현미경 검사에 의한다.

또한 기둥의 단면은 건물의 구조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둥의 크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기둥의 지름 또는 한 변의 길이와

기둥 길이와의 대비, 기둥 길이와 주칸 사이의 대비

및 기둥의 지름과 각 주칸 사이의 대비는 목조건축

연구를 위하여 한번 딛고 일어서야 할 문제(김,

1995)이므로 이들에 관한 조사는 수종 식별과 더불

어 전통 목구조의 유지보수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경북 청도군 금천면 일대의 전통 목조건축물을

2007년 5월에서 8월까지 답사하여 그 중 직접 목재

시료의 채취가 가능한 4곳(운남고택, 운강고택, 서

암고택, 김씨고택)의 건축물에서 기둥의 크기와 간

격, 높이를 측정하고 정면의 칸에 해당하는 각 기둥

으로부터 목재 시료를 채취하였다. 해당 답사건물의

소재지와 문화재 지정번호는 Table 1과 같다.

2.2. 실험방법

채취해 온 시료로부터 먼저 1 × 1 × 1 cm3의 목편

형태가 되도록 절단한 다음 고압부(autoclave)에서

충분히 연화 처리를 하였다. 연화는 연화액에 시편

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또는 핀셋으로 목편의

상단부를 눌러 보았을 때 목편의 횡단면 상에서 조

직의 적절한 움직임이 감지 될 때까지 연화를 실시

하였다. 연화가 완료된 목편은 박편 절삭이 용이해

지도록 물, 에탄올 및 글리세린(glycerine)의 등량

혼합액에 침지하여 보관하였다. 그 후 활주식 마이

크로톰을 이용하여 횡단면 30～35 µm, 방사단면과

접선단면 20～25 µm 두께의 박편을 절삭한 다음 사

프라닌 용액으로 염색하고 에탄올-자일렌 계열의

스케줄을 따라 탈수, 투명화처리를 완료한 다음 영

구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Eom 등, 2005; Kim과

Eom, 2006).

제작된 슬라이드를 Nikon Eclipse E100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고 그 영상을 Image Inside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로 영상을 획득하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둥의 특성

현장답사 후 기둥의 수종 식별용 시료를 채취하고

기둥의 크기와 기둥 간격, 기둥의 높이를 조사하였

다. 기둥간격은 각 어칸과 협칸의 경계지역에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단면형식에 따라 기둥을 분류해 보면 운남과 김씨

고택이 원형 기둥인 반면 운강과 섬암 고택은 4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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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osts in traditional old wooden frame houses in geumcheon-myeon, 
cheongdo-gun

Name of house Type of post 
Diameter (d) or
width of side 

(a) (cm)

Distance 
between 

posts (w)
(cm)

Height of 
post (h)

(cm)
d (or a) to 

h ratio
d (or a) to 

w ratio
h to w 
ratio

Woon-nam round d 27.1 178 243 1 : 8.97 1 : 6.57 1.37 : 1
Woon-gang rectangular a 21.0 189 255 1 : 12.1 1 : 9 1.34 : 1
Seom-am rectangular a 18.0 200 220 1 : 12.2 1 : 11.67 1.1 : 1

Kim round d 28.3 185 250 1 : 8.83 1 : 6.53 1.35 : 1

Fig. 2. Relationship between height and diam-
eter (or side width) by type of post.

인 방형 기둥, 곧 방주이었다. 원형 기둥의 경우 본

래 민가에서는 쓸 수 없다는 구전이 있으나 지방의

상류계층 주택에서는 이러한 실례가 많이 보인다고

한 설명(주, 1980)과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한양에서 먼 지방의 귀족들이 원형 기둥을 사

용하기 시작하였고 조선후기에 살림집에서도 상당

수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다(김, 2000)는 설명을 통

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조사된 고택 중 원형 기둥을

사용한 운남 고택과 김씨 고택이 그 실례에 해당되

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들 고택은 모두 조선후기의

양반가의 주택이므로 이 설명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원주의 형식은 전통사찰 등에서 보이는 배

흘림기법에 의하지 않은 곧바른 원통형 기둥이었다.

보통 주택에서는 원기둥이라도 배흘림은 찾아볼 수

없다(주, 1980)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인 기둥의 크기가 서민계층의 주택에서는

4촌각이, 중류계층의 주택에서는 네모 기둥으로 2∼

3촌 정도 더 굵은 6촌각 내지 7촌각이 보편적인 것

(주, 198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토대로 조사된

고택의 기둥의 크기를 보면 운강 고택과 섬암 고택

이 6촌각(18～20 cm) 정도였지만 운남 고택과 김씨

고택은 7촌각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예외적

인 것으로 여겨졌다. 기둥재의 단면이 큰 것은 지방

의 상류계층이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교

통이 불편했던 관계로 예외적인 건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주, 1980)는 설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통주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인데 이것을 칸살이라고 하며 전통적인

민가의 칸살이는 여섯자 반을 사용했고 궁에서 쓰는

민가는 보통 여덟자를 기준으로 하였다(강, 2008).

조사된 고택의 경우 대략 6자에서 6자 반으로 나타

나 이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기둥이 굵을수

록 그 높이가 높아지는데 원주와 방형 기둥 모두 기

둥이 굵을수록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Fig. 2).

기둥과 치수와 기둥의 높이의 비를 살펴보면 원주

의 경우 대체로 1 : 8～9이며 방주의 경우는 대략 1

: 12로 나타났다. 조사된 자료를 보면 원주의 경우

기둥 직경의 8배 내지 10배 사이의 건물이 가장 많

다고 한 결과(김, 1995)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원주

의 경우 기둥의 직경과 협칸의 비는 대략 1 : 8～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둥 직경의 6배 내지 8배에 해

당하는 것이 가장 많다는 결과(김, 1995)와 역시 일

치하였다. 방주의 경우 기둥의 한 변의 길이와 협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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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dentification results of old traditional 
wooden frame houses in geumcheon- 
myeon, cheongdo-gun

Sample 
ID

Name of 
house Result of identification

1 Woon-nam Castanea crenata S. et Z
2 Woon-gang Pinus densiflora S. et Z
3 Seom-am Pinus densiflora S. et Z
4 Kim Pinus densiflora S. et Z

Fig. 3. Cross (A), tangential (B & C) , and ra-
dial (D) surface of Pinus densiflora. A: 
Normal longitudinal resin canal; B: 
Uniseriate rays; C: Uniseriate and fu-
siform rays; D: Dentate ray tracheids 
and fenestriform cross-field pits. Scale 
bars = 100 µm.

Fig. 4. Cross (A & B), tangential (C), and ra-
dial (D) surface of Castanea crenata. 
A & B: Ring-porous wood with small la-
tewood pores in dendritic pattern and 
tyloses in pores; C: Uniseriate rays; D: 
Simple perforation plates in vessel ele-
ments; Scale bars = 100 µm. 

의 비는 대략 1 : 9～11 정도였는데 이것은 두 번째

로 많은 경우에 속했다.

결국 기둥의 치수는 기둥의 높이, 칸 사이와도 관

련성이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치수는 집의 균형을

잘 맞게 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데 있어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둥에서 방주는 정면 한 변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

라 투시각도로 볼 때 두 면이 보이며 원주의 지름과

같은 한 변의 방주는 월등하게 굵어 보이므로 원주와

맞먹는 방주는 한 변의 길이가 원주 지름의 0.7배인

것이 좋다(장, 1991). 조사된 고택들의 원주와 방주

의 비는 0.63～0.77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고택들은

이 점들을 고려하여 축조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3.2. 기둥의 수종 식별

답사한 고택으로부터 채취한 기둥의 수종 식별 결

과는 Table 3과 같으며 활엽수 목재는 밤나무였으며

침엽수 목재는 모두 소나무과 소나무속의 경송류에

속하는 소나무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조사에서 식별된 각 수종의 해부학적 특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3.2.1. 소나무 

연륜계는 명확하며 춘재와 추재의 구별이 뚜렷하

다. 춘재에서 추재로의 가도관 이행은 중간 내지 급

한 편이며 가도관 방사벽상의 유연벽공은 1열 배열

을 나타내었다. 가도관의 세포벽에는 나선비후가 발

달되어 있지 않으며 수직수지구 주위에서는 스트랜

드가도관이 관찰되기도 한다. 축방향유세포는 발견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방사조직은 방사가도관과

방사유세포 모두로 이루어져 있다. 방사가도관에는

거치상비후가 발달되어 있었다. 방사유세포의 수평

벽에는 벽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평활한 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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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말단벽 역시 평활하며 인덴쳐(indenture)

가 관찰되지 않았다. 방사조직으로는 주로 단열방사

조직과 방추형방사조직이 존재한다. 정상의 수직 및

수평수지구 모두 발달되어 있으며 수평수지구는 방

추형방사조직의 중앙에 주로 1개 존재한다. 에피델

리움세포(epithelial cell)는 박벽이며 타일소이드

(tylosoid)가 자주 관찰된다. 춘재부에 있어 가도관

과 방사유세포 사이의 교분야벽공은 창상형으로 분

야당 1～2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의 특성을 근거로 볼 때 정상 수직수지구 및 수

평수지구가 발달되어 있으며 방사가도관의 벽이 거

치상 비후를 지니고 교분야벽공이 창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나무속(Pinus) 가운데 경송류(hard pine)

를 들 수 있는데(박, 2004; Eom 등, 2005; 박과 박,

2005), 청도의 경우 내륙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곰

솔보다는 소나무(陸松, Pinus densiflora)일 것으로

판단되었다(이, 1986; 김, 1994). 이들 소나무는 목

조 건축에 가장 널리 사용된 대표 수종 가운데 하나

로 손꼽히고 있는데 특히 조선 후기로 시대가 변함

에 따라 그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박과 박, 2005).

3.2.2 밤나무

환공재로 연륜계는 명확하다. 춘재부 대형 공권의

관공은 원형으로 1～2열의 배열을 이루고 박벽의 각

형 추재 관공이 화염상으로 집단을 이루어 배열한

다. 도관요소의 천공판에는 단천공이 발달되어 있으

며 도관 상호간 벽공은 교호상배열을 나타낸다. 도

관과 방사조직 사이의 교분야벽공은 벽공연이 불명

확하거나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원형 내지 각형, 수

평상 내지 수직상 등 다양한 모양을 나타낸다. 도관

요소에 타일로시스가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으나 나

선비후는 관찰되지 않는다. 대상유조직의 폭은 3세

포 미만이다. 방사조직은 주로 단열형으로 평복세포

로만 이루어진 동성방사조직을 나타낸다. 주위상가

도관이 존재하며 뚜렷한 유연벽공을 지니는 섬유상

가도관이 목재의 기초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벽 두께는 얇거나 두꺼운 편이다. 다각형 결정이 축

방향의 스트랜드유세포에 존재한다.

위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볼 때 환공재로써 박벽의

각형 추재 관공이 화염상으로 집단을 이루어 배열하

며 단열동성방사조직을 지니나 집합방사조직의 존재

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밤나무(Castanea crenata)로

식별되었다(박 등, 1981; Lee와 Eom, 1987; 林,

1991; 伊東, 1995; 박과 박, 2005). 이러한 밤나무는

가야시대 집터에서 출토된 일부 목재 기둥과 널판에

서 확인된 바 있다(박 등, 2004) 우리나라의 경우 선

사시대에는 상수리나무아속의 수종이 주거지 부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삼국시대로 오면서 참

나무, 굴피나무, 밤나무로 사용 수종의 범위가 넓어

졌고 고려시대 이후부터는 참나무류의 사용량이 줄

어든 대신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건축물에 많이 사용

되었다(박과 이, 2007). 한편, 문경 고모산성에서 발

굴된 5세기 무렵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지하식 목구조물의 부재 시료 12점 가운데 활엽수 목

재가 8점 그리고 침엽수 목재가 4점인 것으로 밝혀졌

는데 이 중 활엽수 목재는 모두 참나무과에 속하는

것으로써 상수리나무류 5점, 졸참나무류 2점 그리고

밤나무 1점이 식별되었다(엄과 허, 2007).

4. 결  론

경북 청도군 일대의 고택을 답사하고 기둥의 특성

을 조사하였다. 기둥의 치수와 기둥의 높이, 칸 사이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전형적인

전통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치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전통주택은 보통 기둥의 직경과

기둥의 길이를 기본단위로 하여 축조됨을 알 수 있

었으며, 이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보완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장에서 채취한 목재 시료를

대상으로 광학현미경 기법을 사용하여 수종 식별을

실시한 결과 활엽수 목재는 밤나무였으며 침엽수 목

재는 모두 소나무과의 경송류에 속하는 소나무인 것

으로 식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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